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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엥겔지수 3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최 원 선임연구원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4분기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는 15%로,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 

3/4분기 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엥겔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소득 

가계일수록 낮고 저소득 가계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최근 엥겔지수 상승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형편이 악화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2011년 3/4분기 엥겔지수가 높아진 것은 전체 가구 소비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가격 상승으로 7%나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 

중에서도 곡물(12.5%), 육류(5.0%), 조미식품(65.1%)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반해 주류·담배와 교육비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 1% 증가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1> 전체 가구 엥겔지수                    <그림 2> 항목별 전년동기대비 지출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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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문가들은 엥겔지수 상승이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

상이며 향후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경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2011년 3/4분기 엥겔지수가 상승한 것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추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급

등락이 심해 엥겔지수도 이에 따른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또한,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안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엥겔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정부는 저소득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 등, 통계청 등, 11/18)




